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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감이 매개 역할을 하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181명(남학생 81명, 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여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AMOS), Sobel test를 통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은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건강성은 심리적 독

립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건강성은 대학생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건강하게 인식하는 대학생들은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의 정도

가 높았고 부모와 성인들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심리적 독립감도 높게 나타났으며, 

두 요인은 우울을 낮추는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년기로 진입하는 과도

기를 겪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우울을 예방하고 개인 내적 요소인 심리적 독립과 자기효능감 획득의 실패

로 초래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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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에 입학하는 19∼24세의 후기 청소년 

시기는 사회활동에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참

여하고 직업, 배우자, 친구선택 등 다양한 문

제를 경험(Erikson, 1959)해야 할 때이다. 그러

나 대학에 입학하는 후기 청소년들은 대학입

시만을 강조하는 분위기나 가족의 지나친 통

제로 인해 대학입학 후 필요한 독립적이고 책

임감 있는 생활태도는 배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대학생활, 거주, 진로, 취업, 이성교

제에서 부모의 간섭을 받고(한국교육개발원, 

2013), 모든 결정과 생활을 부모에게 의존하여 

실제로 대학생들이 미래의 상황을 다루는 데 

필요한 독립적 행동을 배울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학에 진학하여 인생의 목표

를 설정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후

기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대학생들은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 취

업준비 및 불확실한 진로전망 등의 스트레스

를 심하게 겪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조기발견과 개입으로부터 방치되

면 사회적 부적응과 문제행동이 발생되고 성

인기 이후 생활능력의 저하 등 정신건강 문제

가 대두될 수 있다(한국청소년연구원, 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대학생들이 이

러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심신 발

달의 저해, 인지적 우울경향 뿐만 아니라, 무

가치감, 대인기피, 자살 등과 같은 반응이 유

발되기도 한다(김은주, 최경원, 2012).

실제로 국내 대학 신입생들은 적게는 약 

10% 미만에서부터 많게는 40% 이상이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고(정양은 1977; 박상학, 

조용래, 1996), 대학생의 85% 이상이 외로움, 

불안, 우울, 무기력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48% 정도의 대학생들이 우울과 무

기력을 경험한다고 한다(금명자, 남향자, 2010). 

특히 우울이나 불안은 대학생 부적응 문제로 

높게 나타나는데,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대

학생의 38%가 우울증상을 보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박광희, 2008).

Beckham, Leber와 Youll(1995)은 우울이란 심

리적으로 가라앉는 기분, 무가치한 느낌, 죄책

감, 흥미 상실, 집중력과 기억력의 감소, 자살

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과 신체적으로 식욕이

나 몸무게의 변화, 수면의 변화, 피로 등의 증

상들을 수반하는 정신병리라고 정의하였다. 

Beck(1967)은 우울을 슬픔, 무관심과 같은 기분

변화 및 자책과 관련된 부정적 자기개념, 자

기처벌적인 생각, 불면 및 욕구상실과 같은 

변화, 정신운동의 지연과 초조감 등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우울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기분이나 정서와는 달리 

그 변화 정도가 극단적인 양상을 나타내어 일

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

다. Erikson(1976)은 대학생 시기는 심리적, 신

체적, 생리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그 자체가 스트

레스라고 하였는데, Beck과 Young(1978)은 이

와 같은 이유로 대학생의 우울이 정신병적 장

애로 발전되기가 쉽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우울에 관한 국내연구에서 이용길

과 강경희(2011)는 대학생은 학업성적, 진로 

결정, 경제적인 자립과 같은 심리적 부담 등 

다양한 발달적 원인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

을 겪게 되고, 이에 따른 우울이 유발될 수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73

있다고 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학생이 경

험하고 있는 이러한 우울감과 정서적 부적응

은 중․고등학교 청소년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은희, 2004). 우울한 대학생들은 자기의 경

험을 왜곡하여 거부나 상실 또는 실패 등 독

특한 방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Beck, 1978), 이러한 우울 경험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심해지면 사회에서 

기능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알코

올중독, 인터넷 중독, 자살로 이를 수 있다(이

은희, 2004).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울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고자 시행된 국

내 선행연구에서는 인구학적 변인, 가족변인, 

개인내적 특성 변인인 심리적 독립, 자기효능

감, 생활스트레스 경험 등을 보고하고 있다(박

광희, 2008; 서강대학교 생활상담실 1987; 하

상희, 2008; 한영민, 2009). 이러한 선행연구들

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우울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가족과 가족 안

에서 형성되는 개인내적 요인이다. 특히 부모

의 지지와 원가족의 건강성과 가정환경변인

은 우울의 원인으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하상희, 2008; Barnet & Gotlib, 1990; Fine & 

Hovestadt, 1984).

개인이 어떠한 가족환경 속에 소속되어 있

는지는 생애 전반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므로, 가족의 건강성 여부는 우울과 관련해

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

행연구에서 대학생들은 가족이 충분히 기능한

다고 여길 때 본인의 가족을 더욱 건강한 상

태로 인식하며(박수선, 2010), 가족이 개인의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강한 유대감을 가

질수록 우울을 낮게 지각하는 등 대학생의 가

족건강성이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한영민, 2009).

Hill(1972)은 가족건강성이란 가족으로 하여

금 가족구성원들의 요구와 외부 체계의 요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특성이라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건

강 가족, 기능적인 가족, 균형된 가족 등이 유

사한 개념들로 다루어져 왔다(송인숙, 2011). 

가족건강성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건강가족이

란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의사소통, 의사결정

과정,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원만하고 가치체

계를 공유하며 생활해 가는 체계라고 하였다

(유영주, 2004).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은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

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며(임정아, 2005), 청소년

이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감은 

낮게 나타난다(안인영, 2005). 더욱이 가족건강

성이 낮은 학생들은 가족건강성이 높은 학생

들에 비해 우울을 더 쉽게 경험하고 휴대전화 

과다사용을 통해 친구나 다른 관계에 의존하

려는 경향이 심하다(이윤희, 2013). 낮은 가족

건강성은 불안이나 우울, 자존감 및 자아정체

성 자기효능감의 저하로 이어지며, 우울에 부

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형

수, 김용섭, 2010). 또한 부모와의 애착, 부모

의 양육태도, 가족의 구조 등의 다양한 가족 

변인들은 심리적 독립의 요인으로 제시되었으

며(박정희, 유순화, 2007), 가족건강성은 심리

적 독립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류남애, 

유순화, 송현아, 최지현, 정애리, 2011).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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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할 때, 대

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가족건강성의 관련성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우울과 개인내적 요인인 자기효능감 

사이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김현순(2009)

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다고 보

고하였다.

자기효능감은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

황에서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판단이다

(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대인

관계적 관여 및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

시키는 만족스러운 정서적 관계의 발달을 지

지한다(Stanley & Maddux, 1986a). 가족건강성이 

높은 가족의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 역시 주

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적응과정

에서 만족상태가 높다(심미영, 정승현, 황순금, 

2013; 이현미 2014).

자기효능감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국

내 연구에서 우울한 집단과 우울하지 않은 집

단 간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 본 결과, 우울한 집단이 우울하지 않은 집

단보다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난이도를 비롯

한 자기효능감이 낮았음을 보고하였다(이아영, 

200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수행능

력을 믿고 스트레스 상황이 올 때 문제중심의 

해결책을 쓰며 불안이나 우울수준이 낮게 나

타났다(최임숙, 2004). 그 외에도, 안성아와 심

미영(2015)은 자기효능감이 생활스트레스와 우

울 불안 등의 상태를 매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개인내적 요

인은 청년기의 심리적 독립성이다. 심리적 독

립성은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가족을 건

강하게 인식할수록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이 높아지고(류남애 등 2011; 구경호, 김석우, 

2014),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성란, 박효인, 송순, 2008; 박영준, 2010).

Josselson(1988)은 심리적 독립이란 자녀가 부

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및 결속관계를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에 개별적

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심리적 독립에 관한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이 부모에 대한 갈등적 의존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문제 증상들이 많이 보여 진다고 

한다. Marmorstein과 Shiner(1996)은 청년기에 가

족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은 우울 및 우

울 대응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Hoffman과 Weiss(1987)는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의존과 우울증 같은 정서적 문제는 정적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Lapsley, FitzGerald, Rice

와 Jackson(1989)의 연구에서 PSI(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에 의해 측정된 갈등적 독

립은 대학생에 의해 보고된 정서적인 문제들

과 우울에 부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심리적 독립

과 자기효능감이 가족건강성과 우울의 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을 기초해서 볼 때 가족

체계 안에서의 의사소통, 가치체계, 가족유대 

등의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0

년대 초부터 시작된 가족건강성에 관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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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56건, 기타 45건, 대학

생 14건으로 대학생 연구가 매우 적은 형편이

다.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 실태조

사와 가족건강성 외의 다른 변인들로 결혼안

정성, 부부 상호작용, 행복, 자아존중감 등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강철, 김

금희, 2015). 실질적으로 학업 기간 연장과 늦

은 자아정체감 유예기로 대학생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제기되는 현대사회에서 대학생에 관한 

우울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대학생의 우울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우울 간의 관계

를 설명하고, 심리적 독립과 자기효능감과 우

울 간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우울과 관련한 두 요인간의 인과적 관계나 영

향력을 규명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대학생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의 특성에 따라 개인내

적 요인과 정신건강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가

족의 특성이 대학생의 발달과정을 도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

들의 우울을 유발하는 가족건강성과 개인내적 

요인을 파악하면 후기청소년의 건전한 정신건

강을 촉진하기 위한 가족의 역할과 개인의 특

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청소년

들의 주된 정책대상은 13∼18세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으므로, 대학생들이 속하는 후기 청

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생 우

울로 야기되는 자살, 결정장애, 무기력 등으로 

학교와 사회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

안으로도 연구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자

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을 통한 간접적 매개 

영향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

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가족건강성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가족건강성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가족건강성은 심리적 독립감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가족건강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감은 간접적 매개효

과가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생으로서 자료수집

은 지방과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2개의 대

학교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D 전문대학과 

경기도에 소재한 S 4년제 대학에서 이루어졌

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인지한 가족건

강성과 우울의 영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응답자에게 익명의 설문지를 직접 작

성하게 하였다. 자료수집은 비확률표집을 통

해 이루어졌고, 조사기간은 2014년 12월 5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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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 81 44.8

여 100 55.2

학년
1학년 103 56.9

2학년 78 43.1

가구유형

양부모 가구 147 81.2

한부모 가구 32 17.7

기타 2 1.1

가구경제

수준

상 34 18.8

중 93 51.4

하 54 29.8

학교생활

만족도

상 60 33.1

중 63 34.8

하 58 32.0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181)

터 12월 30일까지 25일간이었다. 설문지는 250

부를 배포하여 215부를 회수하였으며, 최초 

수집된 215부 중 결측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13부를 제외하고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감이 높을 수 있는 3∼4학년 21명을 제외한 

18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대학생이 81명(44.8%), 

여자대학생이 100명(55.2%)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103명(56.9%), 2학년이 78명(43.1%)이

었다. 가족구조는 양부모가 81.2%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한부모인 경우가 17.7%, 양친

모두 사망한 1인 가구가 1.1% 순으로 나타났

다. 가구경제수준은 중 51.4%, 하 29.8%, 상 

18.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우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측정 도구는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 (1961)이 개

발하고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

용했다. BDI는 우울증의 정서적․인지적․동

기적․생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받게 되어 척도의 전체 점수 범위는 0

점에서 63점까지로 분포되어 있다. 이 척도의 

점수에 대하여 Beck은 0∼9점까지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까지는 가벼운 우울 상태, 

16∼23점까지는 중간 우울 상태, 그리고 24∼

63점까지는 심한 우울 상태라고 하였다. 따라

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하며 낮을수록 

우울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

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1로 동일하게 나타

났다. 하위 요인별로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면, 

정서적 Cronbach's α는 .83, 인지적 Cronbach's α

는 .63, 동기적 Cronbach's α는 .75, 생리적 

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 척도는 유윤덕(2010)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은주와 유영

주(1995)가 개발한 척도를 윤세은(2000)이 청소

년에게 맞게 수정한 것인데, 유윤덕(2010)은 

이 척도 문항들의 종결어미만 ‘∼느낀다’, ‘라

고 생각한다’라고 재수정한 것을 사용한 바 

있다.

가족의 건강성 척도는 가족원 간의 유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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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9문항, 가족의 문

제해결 수행능력 6문항, 가족원 간의 가치체

계 공유 9문항 등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있다. 총 34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에

서 ‘전혀 아니다’ 1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내적 합치

도 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로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면, 가족원과의 유대

의 Cronbach's α는 .94,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은 

Cronbach's α는 .88, 가족의 문제 해결 수행능력

은 Cronbach's α는 .86,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

유는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은 김아영․차정은

(1996)이 개발한 척도를 김아영(1997)이 부분적

으로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

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자신감 7문항, 자기조

절 효능감 12문항, 과제 난이도 5문항 등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24문항

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까지로 부분 수정하여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

행연구에서 측정도구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자신감 

Cronbach's α는 .85, 자기조절효능감 Cronbach's 

α는 .88, 과제난이도 Cronbach's α는 .77로 나타

났다.

심리적 독립감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한 도구로는 Hoffman(1984)이 개발한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PSI)를 정은희

(1993)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은희

(1993)는 138문항 중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26문항을 제외한 112문항으로 번안하고 수정

한 ‘심리적 독립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PSI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기능적 독립’, ‘태도

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으로 각

각의 4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

에서는 대학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책임감, 

불신, 불안, 화남으로부터의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갈등적 독립의 하위 척

도만을 사용하였다.

청년기 대학생활 적응과 우울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갈등적 독립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 

학업적응, 우울증, 불안 등과 일관되게 상관

을 나타내었다(박영준, 2010; 박정애, 진미경, 

2015). 문항은 ‘때때로 어머니(아버지)는 나에

게 부담이 된다’ 등의 갈등적 상황에서의 심

리적 독립의 정도를 측정하며, 각 20문항 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전혀 아니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부

모로부터 독립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독립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를 살펴보면, 부의 갈등적 독립은 Cronbach's 

α는 .91, 모의 갈등적 독립은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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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이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

으로, 가족건강성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

향과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을 통한 간접

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

과 같이 구조방정식으로 설정하였으며, 성별

과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하여 검증하였

다.

설문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구조방정식(AMOS 18.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증 Cronbach's α, 기술

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

족건강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합도 지수는 홍세

희(2000)가 제시한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

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TLI, RMSEA와 CFI 

(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

는 .9 값 이상이면서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

가 좋은 것이고(송지준, 2009; Hu & Bentler, 

1999),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RMSEA < .05면 좋은 적합도,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 .10이면 보통적합도

이며, RMSEA >. 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

낸다(Browne & Cudeck, 1993).

Ⅲ. 결과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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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 측정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그리고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였다.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의 변수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r = .48, p < 

.01)은 높은 정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

내었고, 가족건강성과 심리적 독립감(r = .41, 

p < .01)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

났으며, 가족건강성과 우울(r = -.49, p < .01)

은 높은 정도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감(r = .35, 

p < .01)은 정적 상관관계를 자기효능감과 우

울(r = -.46, p < .01)은 높은 부적 상관을 나

타내었다. 또한 심리적 독립감과 우울(r = 

-.39, p < .01)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심리적 

독립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짐을 알 수 있

다.

다음 구조방정식 모형의 가정인 측정변수들

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 첨도 값을 

살펴본 결과, 표 2에서, 왜도, 첨도 모두 2를 

넘지 않고 절대값이 왜도 2, 첨도 4를 넘지 

않을 경우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켜(Finch & 

West, 1997) 본 연구의 모든 측정 변수가 정상

분포 가정을 충족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측정 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3에 제시하였다. 적합도가 χ² = 183.686/.001, 

df = 78. CFI = .941, TLI = .921, NFI = .904, 

RMSEA = .087로 자료에 충분히 적합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 결과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를 자세히 살펴

보면, 가족건강성이 자기효능감에 이르는 경

로의 추정치가 .38(p < .001)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였다. 가족건강성이 심리적 독립에 이르

는 경로의 추정치 또한 .45(p < .001)로 유의

미하게 나타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족건강성이 우울에 이르는 경로의 추정

치는 -.15(p < .05) 유의미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이 우울에 이르

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는 -.36(p < .01) 와 

-.14(p < .01) 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

제변수 중 가구 경제수준은 자기효능감 .30(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 추정치를 살펴 본 결과, 대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이 자기효능감, 심리적 독

립, 우울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Sobel test의 결과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

가 유의미하다고 판정한다(Baron & Kenny, 

1986).

본 연구에서 Sobel 검증결과, 가족건강성 → 

자기효능감 → 우울의 매개경로는 ­4.06(p <. 

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건

강성 → 심리적 독립감 → 우울의 경로도 

­4.16(p < .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감은 가족건강성과 

우울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

이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대학생 우울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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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지수 χ²(p) df CFI TLI NFI RMSEA

모형 183.686(.001) 78 .941 .921 .904 .087

표 3. 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181)

경로 추정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검정통계량

(C.R.)

자기효능감 ← 가족건강성   .38***  .50 .07 5.58

심리적 독립 ← 가족건강성   .45
***  .47 .07 6.18

자기효능감 ← 가구경제수준   .30
***  .38 .07 4.59

심리적독립 ← 가구경제수준 -.06 -.06 .07 -.83

자기효능감 ← 성별 -.15 -.14 .08 -1.82

심리적독립 ← 성별 -.13 -.10 .10 -1.35

우울 ← 가족건강성 -.15
* -.23 .07 -2.25

우울 ← 자기효능감 -.36
** -.40 .12 -3.07

우울 ← 심리적 독립 -.14** -.19 .06 -2.25

우울 ← 가구경제수준 .05 .07 .06 .84

우울 ← 성별 .12 .12 .07 1.75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추정치

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표 6에서는 주요변인들 간 관계에서의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가족건강성이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과 심리적 독립은 직접․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그 정도도 다름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경로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가족건강

성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주

었을 때 경로계수는 -.20(50×-40)였고,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주었을 때 경로

계수는 -.09(47×-19)로 나타났다. 이때 가족건

강성이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감을 매개하

지 않고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경우 경

로계수는 -.23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자기효능

감과 심리적 독립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직접

효과가 나타나, 가족건강성이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

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감을 높여 우울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심

리적 독립감이 높아지면 우울이 낮아질 수 있

다는 것을 제시한다. 즉,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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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계수 추정치

매개 경로 a Sa b Sb Z

가족건강성 → 자기효능감 → 우울 .35 .05 -.23 .05 -4.06***

가족건강성 → 심리적 독립 → 우울 .37 .06 -.26 .04 -4.16***

** p < .01. *** p < .001.

표 5. Sobel 검증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족건강성 자기효능감 .50 - .50

심리적 독립 .47 - .47

우울 -.23 -.29 -.52

자기효능감 우울 -.40 - -.40

심리적 독립 우울 -.19 - -.19

표 6.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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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감은 우울을 낮출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가족건강성과 우울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그리고 이 두 변수들을 

매개로 가족건강성이 우울에 미치는 직․간접

적 영향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

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1∼2학년 남자대학생 81명, 여자대학생 100명

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할

수록 우울 수준이 낮다. Baumrind(1971)는 가족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상호작용을 갖게 되면 자녀가 불안감과 우울, 

스트레스가 적고 사회적 책임감과 독립성 등

을 지니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 내에서

의 다양한 경험은 성인이 된 후 대인관계 갈

등이나 혼란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족 내에서 경험되는 양육태도, 의사

소통, 가족원 유대감과 가치체계 공유 등은 

인간발달의 전 과정을 거쳐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을 

반영하는 가족의 적응력과 응집성이 낮을 경

우 불안과 우울을 느끼고(최연실, 1996), 가족

응집력과 의사소통이 높은 건강한 가족은 우

울과 불안, 좌절감 등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이지연, 

김효창, 현명호, 2005; 최연실, 1993). 즉, 가족 

내에서 가족원 간의 유대감, 건강하고 분명한 

의사소통, 가족의 문제 결정에 함께 참여하고, 

가족원간 가치체계를 공유할 때 긍정적인 정

서를 많이 경험하고, 이는 우울 수준을 낮추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의 기초가 

되고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가

족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증

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리적 갈등 및 우

울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위험군

을 선별하여 이들에게 우울을 낮출 수 있는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현재 청소년 

관련 가족정책의 대부분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실정으로 후

기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예방과 증진에 맞

춘 활동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이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할

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수행하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고, 불안이

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86). 자

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성공적인 대인관계, 

직업선택, 학교생활 적응의 행동 수행에 어려

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

키는 것은 건강한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필수

적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가족건강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

학생의 개인적 효능감을 형성하는 최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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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가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와 일치한다(Bandura, 1995). 자기효능감은 스

트레스에 적정히 반응하고 정신건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안성아, 심

미영, 2015), 부모양육태도, 가족건강성, 스트

레스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들과 일맥

상통한다(정문경, 우은주, 2016; 황미진, 신유

순, 김병수, 2009).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

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강한 대인관계, 직

업선택,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가족의 건강성 향상과 개인

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효능감에 초점

을 둔 다양한 노력이 모색되어져야 함을 강조

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높을

수록 심리적 독립감이 높다. 이는 원가족에 

대하여 건강하게 지각할수록 자기분화수준과 

심리적 독립감이 높고, 의미 있는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나 개인의 자존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류남애 등, 2011; 황미진 등, 2009), 부

모관계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원광대학교 생활자

원개발연구소, 2005)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

한 결과는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

록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가족건강성이 

개인 심리내적 발달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임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건강성

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유대와 심리적 독립이 

균형을 이루어 발달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가족건강성은 대학생의 우울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과 심리적 독립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

친다.

본 연구에서 가족을 건강하게 인식하는 대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았고, 부

모와 성인들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심리적 독립감도 높게 나타났으며, 

두 요인은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자기효능감은 긍정적 자

아개념을 촉진하고 높은 성취수준을 도달하게 

하지만, 낮은 자기효능감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갖게 하여 쉽게 학업을 

포기하여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선행연구

(Peterson, Maier, & Seligman, 1993)의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이 우울, 정서적 건강성, 진로결정, 

삶의 질, 친밀감 등에 매개역할을 한다는 기

존 연구결과(구경호, 김석우, 2014; 안성아, 심

미영, 2015)와 일치한다.

대학생에게 있어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

감의 매개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후기 청

소년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 환경 조건에서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진로, 이성교제, 사회생

활 등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자기조절능력과 과

제를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의 개인

내적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심리적 독

립의 하위 변인인 갈등적 독립과 관련해서이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이 과도한 불

안, 불신, 후회와 같은 부모와의 갈등적 상황

에 감정을 잘 분리할수록, 적응을 잘하고 우

울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시사한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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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공동체 정서를 지닌 한국사회에서 자

녀가 갈등적 상황을 잘 분리할 수 있다는 것

은 그만큼 가족원 간의 지지적인 의사소통과 

가족원 간 갈등 대처 능력이 건강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결론

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건

강성은 대학생의 우울과 자기효능감, 심리적 

독립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감

은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가족건강성의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성별을 통제변수에 포함

하였으나, 우울에 대한 객관적인 성별 검증이 

부족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건

강성과 우울,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의 영

향 관계에 대한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

는가를 남녀 대학생으로 집단 간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감 척도의 

하위변인 중 우울에 일관되게 영향력을 보인

다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갈등적 상황에 대

한 독립감만을 측정하여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체 독립감의 자료

를 수집하여 독립감의 하위 변인별 경로계수 

검증을 실시하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근거에 따

라 가족건강성과 우울 간을 매개하는 자기효

능감과 심리적 독립감만을 선별하여 살펴보았

지만, 실제로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매개, 

조절, 완충 효과를 갖는 심리적 변인들을 무

수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최근 

증가 추세인 대학생들의 학교 부적응과 부정

적 정서, 우울, 불안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적

절한 개입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심리

적 변인들의 발굴과 이러한 변인들이 시사하

는 바를 실천적인 장치들과 연결하려는 모색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대학생

의 가족건강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독립감,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각 변

인들 간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를 통해 인간발달 단계상 청년기로 진입하는 

과도기를 맞고 있는 대학생들의 우울을 예방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개인 내

적 요소인 심리적 독립과 자기효능감에 초점

을 맞추어 이들 변수들이 가족건강성과 우울 

간 관계에서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생들

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유

발 교육과 전략 탐색, 개인 및 가족상담 프로

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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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Family Health on the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Self-Efficacy

Kang Bu-Ja                    Choi Youn-Shil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family health on the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 mediated 

effect of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Data from a sample of 181 students (81 males, 100 

femal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e., AMOS) and the Sobel test was 

used. The following are the major findings. First, family health and the student’s depression level had an 

inverse correlation. Second, self-efficacy and family health had a positive correlation. Third, family health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had a positive correlation. Fourth, perception of the family’s health affected 

the student’s depressio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Students who perceived their families to be healthy had more self-confidence and self-control, meaning 

high self-efficacy. Those students also showed higher psychological independence, making them more prone 

to seek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other adults. These two factors had a mediated effect on lowering 

the depression of the students. The results can be used to prevent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develop programs to intervene in mental health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absence of independence and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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